
제 11 강 아합 집과 바알 심판: 하사엘과 예후 세움(왕하 8:7~15, 9:1~10:31)

I. 엘리사와 하사엘(8:7~15): 참조. 왕상 19:15,16  

1. 배경(7,8): 병이 든 아람 왕 벤하닷이 다메섹에 온 엘리사에게 하사엘을 보냄  
  “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(하나님의 사람)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.”  

2. 엘리사의 예언과 하사엘(9~14a)  
 1) 하사엘의 방문(9) 
  a. 예물: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낙타 42마리에 실음 
  b. 질문: “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?”
 2)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예언(10~13) 
  a. 아람 왕에 대한 예언(10,13): 왕이 반드시 나을 것 but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. 
  b. 하사엘에 대한 예언(11,12): 하나님 사람 통곡. 네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고난 끼칠 것  
 3) 예언의 성취(14,15) 
  a. 하사엘이 왕에게 전달(14): “왕이 반드시 살아나실 것입니다.” 
  b.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적신 이불로 왕을 죽이고 권력을 잡음(15) 

II. 엘리사와 예후(8:28~10:31): 여호와께서 엘리야 통해 주신 말씀 성취(왕상 21:21~24)
 
1. 이스라엘 왕 요람 vs. 아람 왕 하사엘 전쟁(8:28,29): 요람이 부상을 당해 이스르엘로 귀환 
 
2.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음 (9:1~13)         
 1)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에게 명령(1~3):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. 
    여호와의 말씀, “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” 
 2) 선지자의 제자가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였음(4~10)
  a. 예후에게 기름 부음(4~6) 
  b. 예후의 사명에 대한 선포(7~10): “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”
 3) 예후의 동료들이 예후를 왕으로 선포(11~13) 

3. 예후가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함(9:14~10:31)
 1) 이스라엘 왕 요람(아합의 아들)과 유다 왕 아하시야(아합의 외손자)를 죽임(9:14~29)
 2)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임을 당함(9:30~37)
 3) 아합의 아들들과 그 지지자들을 죽임(10:1~17)
 4) 바알 숭배자(바알의 모든 선지자, 섬기는 자, 제사장)들을 도륙(10:18~27)  

 ☞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굴러간다.  




